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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djustment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 the face of 
COVID-19. Methods: The subjects were 4 focus groups consisting of a total of 20 participants, including 18 nursing 
students and 2 professors. From July to August 2020,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Results: We 
identified 15 sub-themes and 4 hemes. The 4 themes were sudden and new situation, changes in daily life due 
to non-face-to-face contact, becoming in an unfamiliar life, rising to the challenge of the new normal. Conclusion: 
Participants were experiencing difficult situations, accepting and recognizing them as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how college students experiencing a crisis accept the situation and how they think 
about it, according to their major. In addition, sinc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using another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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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구촌이 어느새 낡은 단어로 느껴질 만큼 세계가 복합적인 

네트워킹으로 얽히는 이 시대에 경계(boundary)를 다시금 생

각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처

음 확인된 SARS-CoV-2 감염증은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

기구가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게 하였고,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폭발적인 전염력은 위

세가 대단하여 2020년 12월 1일 전세계 COVID-19 감염자는 

6,180만 명 이상이고 사망자는 140만명 발생하였다[1]. 이러한 

급격한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붕괴 위험[2], 경제적 

악영향[3], 사회적 관계 위축 등 기존의 경제, 사회, 의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의 COVID-19 관련 상황을 보면 2020년 1월 8일 

COVID-19 유증상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점차 확산되다가 2월 

18일에 31번째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

고, 이후 접촉자 검사를 통해 3월 1일에는 3,150명으로 증가되

었다[4]. 급격한 감염자의 증가로 인해 전국에 있는 학교의 수

업 진행 여부에 대해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교육부는 개학을 연

기하고 또 연기하기를 거듭하였다[5]. COVID-19 중앙재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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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에 따라 전국의 초 ․ 
중 ․ 고교는 온라인이라는 비대면 수업으로 개학하였고, 대학

교 또한 조심스럽게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개강하였다. 

교육부는 기존에 있던 원격수업 규제를 폐지하였고, 학교

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6], 비대면수업이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대학교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의 실습 수업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 이러

한 COVID-19 대응과 혼란에는 COVID-19 유행 속에서도 기

존 교육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기저에 있

기 때문이다[7]. 이전에 겪은 SARS나 MERS 등과 같은 감염병

은 몇 달 내에 종식되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8],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되었기 때문에, 

COVID-19 또한 일시적으로 유행했다가 오래지 않아 소강상

태에 이르고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1년이 되도록 계속되는 가운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은 많은 전공

교과목과 전공교과목 중에서도 교내 외 실습이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 방역지침 속에서 학생, 학부모, 교수, 학교, 의료

기관 등의 입장차와 갈등을 경험하면서 의사결정과 불가피한 

번복을 하게 되었다. COVID-19 유행 중에 이와 같은 갈등과 

번복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된 대학생들은 불안과 공포라는 

심리적 변화와 감염종식에 대한 기대감, 감염 예방을 위한 사

회적 거리두기와 학업운영의 변화를 경험하였다[9]. 그러나 

COVID-19의 상황 속의 학업운영 변화에서 간호대학생은 어

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일찍이 Kuhn (1970)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이 나타

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어난다고 하였다[10]. COVID-19 사

태를 겪으면서 ‘뉴노멀’이라는 개념이 새로이 조명받고 있다. 

‘뉴노멀’은 2004년 Roger McNamee이 David Diamond와의 

공저 ‘The New Normal: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에서 인터넷 시대의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

와 새로운 가능성을 논하는 가운데 처음 사용하였다[11]. 

COVID-19 이후 뉴노멀 중 하나는 언택트(Untact) 문화의 일

상화로 온라인 교육, 4차 혁명이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11]. 

연구자는 ‘COVID-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학업운영 변화

에 대해 간호대학생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

로 질적연구방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문

제에 대해 현상을 깊이 발견하는 방법이며, 그 중에서도 현상

학적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의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는 접근

이다[12].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COVID-19 대유행 속에

서 학업을 이어가고 특히 간호학생으로서 느끼는 심리적 변화 

및 적응 과정을 탐색하고 COVID-19에 따른 새로운 경험을 심

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COVID-19 대유행 속에서 대학

생활과 간호학생으로서의 느끼는 심리적 변화 및 적응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

석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모집과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는 일 간호대학의 학생들로 학년별로 그룹을 형

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학년 5명, 3학년 8

명, 4학년 5명, 교수 2인 총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학기가 종료한 후 2020년 7월 20일에서 8월 20일까지 인

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를 제공하고, 그 학생이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편의표집방식에 의하여 정하였다. 대상자는 간호학 

전공과목과 교내 외 실습을 경험한 2학년, 3학년, 4학년을 중

심으로 하였다.

인터뷰 시작 시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

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이 된

다는 것과 연구참여에 대한 최소 위험성과 이득에 대해 설명하

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마친 후 참여자에게 자료수집에 대

한 답례품 제공으로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3. 자료수집 

참여자의 다양성과 동질성을 고려하고, 참여자의 시간을 배

분하여 4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학

년별로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1그룹에 최소 2명에서 최대 8명

까지 배치하였고, 면담 시간은 그룹별 약 1시간 정도 진행하였

다. 한 질문마다 참가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고, 

충분히 답할 시간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장소

는 대학교 회의실을 이용하여 원탁의 탁자에 둘러싸고, 상대방

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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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가 인터뷰에 참여하기 전 연구주제에 대해 충

분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뷰 3일 전에 질문지를 제공하

였다. 질문의 내용은 ‘대학생활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어떤 것

이었습니까?’, ‘실제 간호학생으로서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

까?’, ‘COVID-19로 경험한 간호학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COVID-19 상황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한 단어로 표현한

다면?’이었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1학기 대학생활은 어떠했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점차 준비된 질문을 묻고, 표현된 응답을 근거로 

다른 참여자에게 생각을 다시 들어가면서 보다 깊이 있는 의견

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 중간 참여자의 표

정이나 특징, 면담의 주요 내용고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

이나 질문 사항들을 따로 메모하였다. 인터뷰는 공통적 의미 

진술이 발견되고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

황에서 종료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 코딩은 인터뷰 당시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 직

후부터 녹음된 자료를 들으며 참여자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된 자료는 인터뷰 당시 참여한 주진행자 1인의 디브리핑 

노트를 통해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총 45페이지의 필사한 

자료가 나왔다. 수집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

으로 분석하였다[13].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한 후 주의 깊게 보면서 

추상적인 형태로 재 진술한다.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 하위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주

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

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하였다

[13]. 이 과정을 간호대학 교수 2인과 함께 논의하면서 합의과

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내용은 다시 학생들에게 보

여주고 확인하였다. 

5.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Creswell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Creswell은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관점

을 통합하여 타당도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기술한 결과들의 정

확성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타당성이라고 하였다[14]. 본 연구

의 연구자들이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전임 교수이므로 이

런 경력이 자료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정리한 내용을 

재확인하는데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다시 

분석한 내용을 참여자들이 점검하고 확인하게 함으로써 타당

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신뢰도는 다양한 코딩에 대한 반응이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14].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참여와 관찰, 확

실한 증거 확보, 동료 검토, 연구자의 편견(bias)의 명확화, 참

여자의 견해 요청, 외부의 자문가 평가라고 하였다. 인터뷰 후

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받았으며, 

자료를 필사 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총체적으로 다시 읽고 

분석하면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 

간에 정규적으로 만나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면서 

코딩과 코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주제와 하위주제가 

일관적인지를 살펴보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자료분석결과 4개의 주제와 15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난데없이 겪는 새로움, 비접

촉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 익숙지 않은 생활 속에서 되어감, 뉴

노멀로의 도전으로 총 4개이었다. 핵심주제는 ‘난데없이 겪는 

새로운 일상의 변화 속에서 뉴노멀에 도전하는 되어감’이었다

(Table 1). 

1. 난데없이 겪는 새로움

참여자들은 개강하게 되면 캠퍼스에 가서 수업도 듣고 친구

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던 감염상황이 발

생하고 퍼지는 바람에, 난데없이 등교를 제한하는 새로운 상

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 닫혀버린 캠퍼스

개강과 동시에 캠퍼스가 닫혀버렸다고 하였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되는데 캠퍼스는 방역과 동시에 

도서관, 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방황을 해야 했다고 하였다.

대면 비대면 차이가 저는 실제로 학교 왔다갔다 하는 

그 차이인데 이번에는 도서관도 문을 닫고 이용시설이 다 

문을 닫아서 공부하는 장소에 되게 제한이 많고 카페나 공

부할 데 찾고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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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justment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to COVID-19
(Core theme: Challenging the New Normal in the midst of new daily changes that we experience all of a sudden)

Theme Subtheme

Sudden and new situation ․ Closed campus

․ Information confusion

․ New learning method prepared in a rush

Changes in daily life due to non-face-to-face contact ․ Broken expectations

․ Becoming intimidated and stiff

․ Changes in social interaction

․ Difficulty of exposing self

Becoming in an unaccustomed life ․ Regret about limited self-expression

․ Unexpected relaxation

․ Effort as a student of nursing major

․ Gratitude toward social contacts

Leap to new normal ․ Infection crisis experienced already 

․ Mind training for the era of non-face-to-face contact 

․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Re-acknowledging the "we" in consciousness

2) 정보의 혼란

참여자는 공지가 올라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뀌니, 개

강, 수업, 시험 등 행동 지침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혼란

스러웠다고 하였다.

공지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하는 게 공지글 읽은 

이야기가 맞나 싶기도 하고..(참여자 6)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온라인으로 본다, 아니다 나와서 

시험을 본다 이런 게 되게 혼란스러워서 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참여자 10)

3) 서둘러 준비한 새로운 수업 방식

수업 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면 변경이 되었는데, 이전

에 사용하지 않았던 시스템이라 온라인에 적응하는 과정이 어

려웠다고 하였다. 

일단 적응 안 되는 시스템, 모두에게 다 새로운 시스템

이었을 텐데 그 시스템 적응해 나가하기도 하고, 처음 보

는 과목들도 있고.(참여자 4) 

처음에 이제 또 막 70 몇 명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면 

막 갑자기 안 들어온 사람들, 못 들어와서 수업을 도중에 

또 갑자기 나갔다가 들어와서 놓쳐 가지고 야, 이거 뭐였

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참여자 9)

2. 비접촉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 

비접촉은 대학생활의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고립에

도 빠지게 했으며, 서로 간의 상호교류를 변화시키기고, 그 속

에서 참여자들은 자기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1) 무너진 기대감

COVID-19는 대학 생활의 많은 기대감을 무너뜨리게 하였

다고 하였다. 자신의 가운입은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후

배가 없다는 것, 교외 활동, 체육활동, 또래 모임, 소속감 이런 

기대감이 무너졌다고 하였다. 

작년에는 대면이어서 학교 돌아다니면 선배님들 가운 

입고 실습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내가 입고 후배들이 나를 보겠다 이 생각했는데 지금

은 1학년들이 없고 2학년들만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참여자 5)

교외활동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전면적으로 전부 다 취소

돼서 못하게 된 부분이 아쉬움이 너무 커요. 체육대회하

고 축제하고 그것도 다 못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모일 기

회가 없을 것 같고... 학교 다니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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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내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지, 대학교를 온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참여자 16)

2) 위축되고 굳어지는 자기

상호교류가 단절되면서 집에만 있어서 자신이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피폐해지면서 자신이 굳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집에 자꾸 있으니까 더 나태해지는 것 같고 핸드폰도 

질리고 정말 밖에 안 나가니까 정말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

었어요. 정말 멘탈도 부스러지는 느낌.(참여자 7)

혼자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기

다보니까 사람이 약간 피폐해지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

요. 일단 인간관계도 너무 축소된 상태에서 지내고, 삶이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참여자 4)

3) 상호교류의 변화

비접촉 수업방식은 교수와 학생들간에 상호교류, 학생과 학

생간에 상호교류를 변화시키었다. 특히, 대면 수업을 경험했

던 기간이 길었던 학생들일수록 상호교류의 아쉬움을 나타내

었다.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기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

하였다.

근데 말을 하고 싶으면 이거 마이크를 켜고 또 여러명

이 마이크를 켜면 소리도 끊기고 하니까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싶긴 한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참여자 7)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OOO 수업을 들으면 쉬는 시간

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르는 것을 서로 토의하고 상의하

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자기주도 학습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14)

4) 자기노출에 대한 어려움

비대면 상황에서 자기가 발표하거나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

의 반응을 알지 못하고, 뒷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나를 노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누군가한테 쟤랑 친해지고 싶다 말을 걸어도 얘네

가 다 지켜보고 있고. 저 못할 것 같아요.(참여자 6)

아무래도 중간에 말 하면 제가 화면에 딱 보이잖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참여자 9)

꼭 이렇게 한두 명씩 뒤에서 쟤네 왜저래 이런 애들이 

꼭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막 불이익을 주고 할 수 있고, 그

런 경우가 솔직히 많잖아요.(참여자 10)

3. 익숙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 되어감

COVID-19 상황은 익숙지 않은 생활이었고, 자기의 노력과 

표현이 화상으로만 되어지는 아쉬움을 경험하였고, 뜻하지 않

게 생긴 여유감, 간호학 전공자로서 노력, 그 속에서 사회적 접

촉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1) 새로움 속 자기표현의 아쉬움

비대면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때 

상대방이 나의 화상 화면으로만 나를 만 평가하는 것이 아쉽다

고 하였다.

AI에서 탈락시키고, 또 탈락시키고 하니까 화면으로만 

날 보고 판단 한다는 것이..(참여자 18)

솔직히 줌으로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은 화면에 보이게 

끄덕끄덕 하기랑 교수님이 가끔 한명 콕 찍어서 질문할 때 

00학생, 네~이런 거 밖에..(참여자 6)

OO회로써 활동할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이 다 겉으로 보여

지지는 않으니까.(참여자 7)

2) 뜻하지 않게 생긴 여유

힘들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이동시간이 줄어서 그 시간에 여

유와 휴식이 좀 더 생긴 것은 편하고 좋았다고 하였다. 

지금 집에서 수업 듣는 거 이런 거 되게 저는 개인적으

로 여유가 생겨서 더 좋았거든요. 왔다 갔다 안하고 그 시

간에 더 한 글자 더 보고, 그 시간에 밥 먹어서 공부를 더 

하고.(참여자 9)

집에서 바로 켜기만 하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나

가기 위한 준비를 안 해도 되고, 시간도 수업이 9시 있으면 

8시 50분 일어나도 되고 그런 면에서 정말 편했었던 것 같

아요.(참여자 1)

처음엔 실수 많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잖아

요. 그래서 온라인강의 진짜 편하다.(참여자 10)

3) 간호학 전공자로서 노력

간호학 전공자로서 나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는 것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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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세가 아니라고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등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고 하였다. 

간호학과 학생으로 알려졌다 너무 창피하잖아요? 학교

에 얼굴을 못들고 다닐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학교 들락

날락 하니까 만일에 제가 걸리면 학교 전체가 폐쇄되는 거

잖아요.(참여자 10)

간호대학 학생이 마스크를 벗었다고 의료인이, 의료인

의 자세가 안되니까.(참여자 7)

친구들이 놀자고 했는데 혹시 나 때문에 피해가 갈까봐 

그거 다 뿌리치고 못 놀고 그냥 본가에서만 지내다가 왔었

거든요.(참여자 3)

4) 사회적 접촉에 감사함

사회생활의 위축은 대면실습이 더욱 좋고, 교우관계도 더 

친해지면서 사회적 접촉의 기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초반에는 그냥 어려움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병

원에 나가보니까 훨씬 나았던 것 같고.(참여자 9)

병원 실습 나가보니까 교내실습이랑 그런 거랑 너무 체

감하는 게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에 대해 되게 감사

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7)

실습할 때 실습조끼리 더 친해졌어요.(참여자 10)

4. 뉴노멀로의 도전

COVID-19의 유행에서의 현재의 경험은 미래 자신이 책임

을 져야할 미리 겪은 위기이고, 미래는 비대면할 기회가 많아

질 것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자기주도 학습

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 미리 겪은 감염 위기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때를 대비하여 간

호학과 학생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미래의 위기

를 대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라고 하였다. 

전공을 경험해보고 대학생 때 관련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또 생기면 이전 경험을 가지고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본게 더 좋은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잘 보내면 좋

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참여자 9)

실습 나가는 건 정말 좋았어요. 코로나를 겪어보는 그

런 실습이라서. 저희가 간호사 입장에서 코로나를 이런 

상황을 처음 겪었으면 당황했을 텐데... 학생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다 보니까 진짜 (미리) 경험하는 느낌이라서 좋

았던 것 같기도 해요.(참여자 11)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사실 겪지 못할 경험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고 그런 것

을 미리 겪음으로써 미래를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

닐까.(참여자 8)

2)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

학생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는 비대면 상황이 증가할 것

이라 생각하였고, 비대면으로 학생들과 회식도 하고 공부하

고, 놀기도 하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희는 비대면으로 놀아가지고... 공부할 때 켜놓고 하

고 O으로 회식도 했어요.(참여자 6)

비대면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삶에 적

응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참

여자 15)

요즘 젊은이들은 면대면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온라

인 소통이 걔네들은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온

라인 수업이 얘네들과 좀 맞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19)

3)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인식

비대면 수업은 전달력이 대면보다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서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다.

자율학습을 뭔가 좀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

아요. 일단 확실히 비대면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쪽에서 좀 더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참여자 4)

수업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자기네 공부하다 궁금하다

고 찍어서 보내면서 질문을 하는. 질문이 오히려 적극적

이어져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는.(참여자 20)

4) ‘우리’ 의식의 재인식

카드섹션과 같이 공동체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두명 

잘못하는 경우 카드섹션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 ‘특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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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공동체를 위협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우리’라는 의식이 

재인식되고 있었다.

그 카드섹션이 응원할 때 카드를 뒤집어서 예쁜 그림이

나 문구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삐긋하거

나 틀려버리면 그 그림이 망쳐지거나 글씨가 망쳐지기 마

련인데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종식됐다 싶다가도 한 사람

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게 다시 재발되는 걸 생각하면 카드

섹션처럼 그렇다고 생각해요.(참여자 5)

특권을 누리는 것의 범위는 다른 사람한테 자신이 피해

를 끼치지 않는 만큼 자신의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특권을 누리겠다고 큰 피해를 주었으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의식을 갖는 게 시민의식을 높여야 하

지 않을까.(참여자 14)

논 의

본 연구는 COVID-19 대유행 속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적

응과정의 경험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경험한 COVID-19 사태는 ‘난데없

이 겪는 새로운 일상의 변화 속에서 뉴노멀에 도전하는 되어

감’을 가져왔다. 이에 난데없이 겪는 새로움, 비접촉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 익숙지 않은 생활 속에서 되어감, 뉴노멀로의 도

전이라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COVID-19 사태로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와 

새로운 시스템을 경험하였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캠퍼스가 닫

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방역지침과 관련해 학

생, 학부모, 교수, 학교, 의료기관 등의 입장차와 갈등으로 혼란

을 경험하였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비대면 수업체계에 따라야 

했다. 비대면 수업 방식은 비접촉을 강조하는 방역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 시작되었기에[15] 교수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어려움이 컸

다. Kang 등[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COVID-19로 인한 

학업운영의 변화와 외출자제 등의 환경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하였다. Kim과 Chang연구에서도 COVID-19 경험을 걸림돌, 

가보지 않은 길,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표현하였다[16]. 연구참

여자들은 비접촉 방역대책으로 인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가 

깨졌고, 상호교류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선배나 동기와의 관

계와 지지가 대학 생활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 요인이므로[17], 

캠퍼스가 폐쇄되는 상황은 이런 기대감이 무너지게 하였다. 

한편, 낯설기만한 비대면의 수업 방식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기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타인이 자신을 화면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인식해서 아쉽다는 감정을 가지게 하였다. 

자기노출이란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 느낌, 태도 및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자기노출을 통해 

관계의 친밀성, 상대에 대한 존중, 진실과 정직성을 표현한다

[18]. 그러므로 적절한 자기노출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

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9]. 자기노출의 두려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갖는 것은 Parse 

[20]가 인간되어감에서 말하는 패턴 선호(pattern preference)

의 역설적 현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Jung [21]도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의 자기노출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 경험

에서 좋은 점을 찾기 위한 노력,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

도록 사회적 지지를 해주면 어려움을 겪은 후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겠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비접촉 대학생활에서 찾은 장점은 자

신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짧게나마 사회적 접촉을 하게 될 때 

이제까지는 인식하지 못하던 일상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된다

고 하였다. 특히 비접촉 상황에서 어렵사리 대면으로 진행된 

임상실습은 사회적 접촉의 기회가 되어 감사함을 표현하게 하

였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마움, 기쁨 등이 포함하며 삶의 만족

으로도 연결되는데[22],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위기상황 속에

서 일상의 접촉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감사함을 배웠다.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으며 교육의 공간 ․ 시간적 제약

이 해소된다[23]고 했어도 부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정

도였는데, COVID-19 상황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시대가 말

하는 교육방식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인간을 대상

으로 대상자-간호사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간호와 간호교

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어떻게 진화해갈지 막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COVID-19 사태가 어떻게든 변화해야 함을 시

급한 과제로 던져주었기에 이를 위한 노력을 집중배가해야 하

겠다. 다시말해 COVID-19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의 임계점을 넘는 시험대[24]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를 

넘어야 한다. 뉴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

준이나 표준을 일컫는 개념이다[17]. COVID-19 상황 속에서 

비접촉과 비대면의 방식이 뉴노멀이 되었다. Kim [25]은 「뉴

노멀의 철학」에서 현재 경험하는 상황을 ‘코로나 혁명’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이 능동적으로 이끌어낸 상황이 아닐지라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끄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이 COVID-19에 따른 경험을 간

호사가 되어서 겪을 수 있는 미래의 감염 위기로 생각하고 미리 

경험함으로써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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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의미가 깊다. 이 점은 유사한 경험을 다른 전공의 대학생

들과 달리 인식하는 간호학 전공 학생들의 특별한 점이다. 간호

의 핵심개념은 돌봄이고[26],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상황적 맥

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27], 참여자들이 COVID-19 

사태를 미리 경험하는 간호 경험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정서

지능, 행복감,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지지[27]를 높인다는 측

면에서 비접촉 시대의 간호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와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조망에서 가르침은 알리는 것이고 학습은 목적지

이다. 하지만 Parse는 교수-학습을 공동창조되는 여정으로 보

았다[20].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이를 자기 신념체계에

서 구체화하고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갈 때 교수자는 

배움에 대한 무한한 자유를 강화하는 의지로 변화하는 조망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비접촉, 비대면의 새로움 경

험 속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도전하는 되어감으로 성장하는 참

여자들을 격려하며 지지해야 하겠다. 간호대학생들이 미래의 

주체로서 삶의, 간호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지지해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COVID-19 대유행 속에서 대학

생활과 간호학생으로서의 느끼는 심리적 변화 및 적응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

석한 질적연구이다.

연구결과 4개의 주제와 15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참

여자들은 COVID-19 팬더믹 속에서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새

로운 상황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일상의 변화가 있었으며, 

익숙지 않는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의 간호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뉴노멀을 미리 경험하는 미래 준비의 기

회라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며 뉴노멀 시대에 도전하며 되어감으로 

자신들만의 배움과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향후 감염위기는 더 많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위기 

경험을 하는 대학생들이 전공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

을 사유하는지 추후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연구방법을 진행하였지만 후속 

연구는 다른 연구방법으로도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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